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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건의 시간을 몸에 익히도록 돕는 방법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원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습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큐티, 기도, 성경읽기와 같은 개인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 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원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소그룹원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몸에 익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소그룹원들이 결코 개인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소그룹원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몸에 익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시간을 갖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대부분 중간 중간 치고 들어오는 일들 때문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그룹원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려면, 가장 먼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하고 매일 그 시간마다 소그룹원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지키도록 점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실천 가능한 각자의 목표를 정하라

어떠한 일이든 목표가 없으면 그 일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개인 경건의 시간을 지속하려면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읽을 성경의 분량,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번 달에 함께 묵상할 큐티 본문을 소그룹원들과 함께 정하십시오. 절대로, 소그룹원들의 신앙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리더 혼자서 "우리 소그룹은 매일 성경 10장, 기도 30분을 합시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소그룹원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정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3. 나눔의 시간을 활용하라 

개인 경건의 시간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소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그 시간을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한 내용들,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함으로써 일어난 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은혜를 받은 성경구절이나 이번 주 기도시간에 주로 기도한 제목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큐티를 통해 자신이 반성한 부분이나 회개한 것도 나누어 보십시오. 소그룹원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받은 은혜와는 또 다른 은혜를 그 시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 강요나 강압이 아닌 격려와 권면을 하라 

하지만 개인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소그룹 리더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소그룹원은 더욱 위축되고 그렇게 위축된 마음은 개인 경건의 시간에 대한 마음을 더 식게 만듭니다. 반대로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임을 인식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시간을 지켜보라고 권면해주면, 비록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 시간을 가지려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히기까지는 21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그룹원들이 스스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습관적으로 갖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21일 정도 소그룹 리더의 헌신과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매일의 목표를 자신이 정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리더가 도와주고, 그 시간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면 소그룹원들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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